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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績論

〈素問〉 〈六節藏象論〉 에서 “빠者, 罷趣

之本”이라 하였다.1) 기존의 해석으로서J짧 
隱魔이나 陳九如는 罷極을離라고 보았으 
며2)ι쫓今庸은 罷에서 四부를 삭제하여 能

字로 보고 極자는 피 로묻 휴아천 /옳첼훌;은 피 
로를 。l댄단라고 하였다 3),y판波元훨은 이 
와는 반대로 罷자에서 能자를 삭제하여 四
趣으로 보고 빠이 節을 주관하묘로 四趣은 

四뾰라고 하였고4), 、포永은 )If 이 節을 주관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였다.sls>張胡靈은 罷
자를 李今庸의 說과 마찬가지로 能으로 보 

자 았고 趣자는 의미를 陳으로 보아서 罷極을 
삼써 냄1 • 인체렌전}한f풍천렴-줄r요한웰을순행환tj-
숫 지ι'i"'W、o\ 고~뀐만로 보았다_6) 이들 주석들 중에서 

ι 현재로서는 잔을 피로의 근원이거나 피로를 

,, c.:, /이 견디어내는 장기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련데 高世式은 특이하게도 罷는 懶와 같 

다고하였지만 이렇게 본 근거는 밝히지 않 

았다_7) -

최근에 !予天星에 心者生之本, 뼈者氣之 

本, 賢者封 之本, 牌者슐魔之本과 함께 

검토하여 콩통점이 두가지가 있음을 지척하 

고 이것이 高世式설의 근거가 된다고 하였 

다 공통점이란 하나는 生, 氣, 封藏, 슐 

屬이 모두 생리적인 점이고, 다른 하나는 

封과 藏이 의미가 같고 슐과 뿔이 의미가 

같다는 첨이다. 이 두가지 공통청과 틀을 

l) 이 부분은 楊上善이 樓注한 〈홉帝內細太素〉 에 

서 애초부터 없었는지는 확실치 않으나 현채로 

서는 전해지지 않는다 

같이한다연 뿔칸쩔효컨보감굉~~-납}며 
생린적-?앤만,한묘는강~.l띄냉) 
본인은 〈內經〉 의 기본사고가 음과 양 

이 평형을 이루는 것에 있고 이를 드러내는 

〈內經〉 의 문구들도 대구률 이루어 음양의 

조화률 이룬다는 전제조건아래 高世式의 설 

에 동의 한 바있다.9) 

罷는 큰곰 懶자이고 趣이 빠르다는 의 

마임을 생각한다면 廳 의미하는 바는포 
곰처럼 날째다가 된다. 음운학적으로 불 때 

에호「罷파홈훌7}°" 같은 부수에 속하는 것은 
틀렴없다. 다만 罷를 願로 사용한 다른 예 

는 아칙 찾아내지 못하였다. 

/ 보약으로서 대표적인 처방을 두가지 든 

다면 補中益氣擾과 六味地黃擾을 들 수가 

f있다 이 처방을 만든 목적은 牌를 보하고 
i뽑을 보하기 위하여서이지 퓨을 보하려는 

1것은 아니다. 五勞·六極·七優이란 말이 

2)張훌屬: 〈홈帝內짧集注〉 ,“動作勞甚, 謂之罷極,

Jff主節, 節主運動, 故월罷홈之本.” 

陳九如 〈홈帝內經今義〉 .1£中홈局, 훌北, 1986 

년-
3)王짧 等 훨훌:훌帝內짧素問今釋, 56쪽 能은 耐

와같다 

4)素問紹훌;或日罷홈當作四홈, 四極見뚫ifl~il뚫, §!] 

릅四뾰 Jff其充걷Ell1i. 故j;;四極之本也.
5)夫A之풀動者, 皆節力之所篇也. Jff主節,其神짧, 故

日 R者罷極之本,훨之居也 
6)趣밸품趙觸1쪽에서 인용 
7) 〈훌帝좋問直解〉「봐者, 將軍之官, 如뼈뼈之任勞, 

故謂罷極之本.

8)子天星按;홉帝素問直解,科뿔技衛文없出版社,1982, 

83-86쪽. 

9) 〈內細〉 의 몇몇 句節에 對한 對句法的 맑究 

(l) ,大웰原典톨史學슐숍, 1991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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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者罷極之本의 五行論的 챔뽑뚫 

있는데 이는 모두 피곤함을 의미한다. 五勞\ 〈素問Y 〈陳五過論篇〉 정도이다.그나마도 

는 빠勞, 心勞, 牌勞, 뼈勞, 賢勞로서 빠만 ! 道家。l 기 때문에, {需家가 중요시하는 인간 

이 피곤함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오장 모l 사회에 대하여서는 관심이 적고 개인에 관 
두가 피로와 관련이 있다.10) 이로서도 빠/ 심이 있다 

을 피로의 근본이라든가 피로를 이기는 장’ 본인의 추측으로는 〈內經Y 이 지어진 

기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 때가 진한대이여서 중국이 통일을 이루었고 

이 논문에서는 빠者, 罷題之本을 오행의 민족도 한족으로 구성되었기에 지역과 사람 

원리에 근거하여 해석하고자 한다. 五行과 은 대동소이하다고 보고 오로지 시간만이 

季節에서는 오행의 내용이 계철과 일치한다 끊엄없이 변하므로 이 시간을 기준으로 모 

는 것을 밝히고, 土의 兩面性에서는 土가 든 것을 질서잡았을 것이다. 

계절로는 장마와 같고 장마는 봄 여름 가을 오행에서 목이란 계절로서는 봄과 같은 

겨울보다는 뚜렷하지가 않으으로 토는 長夏 기운을 의마한다. 마찬가지로 화는 여름. 

와 四季 두가지가 있다는 것을 논한다. 五 금은 가을 수는 겨울을 의미한다. 1 년동 
行과 五緣에서는 五行의 내용이 인간에서는 안에 얼어나는 변화를 축소한다면 하루에도 

五職의 기능과 일치한다는 것을 밝히고, 빠 일어난다. 새벽닭이 울고서부터 아침까지가 

者 罷題之本과 봄의 현상들에서는 간의 기 봄과 같고, 아침에서 정오까지가 여름과 같 

능이 붐에 드러나는 현상들과 같으드로 罷 으며, 정오에서 황혼까지가 가을과 같고. 

極의 내용도 이를 드러내는 것이라는 것에 황혼에서 새벽닭울 때까지가 겨울과 같다. 

근거하여 의미를 파악하기로 한다. II) 

2. 本論

2-1. 五行과 季節
五行이란 세상을 관찰하고 표현하는 기 

본틀인데 行자가 가다는 의미이듯이 세상의 

변화는 목화토금수 다섯단계로 변한다고 본 

것이다. 오행의 기준이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변화에 근거하여 나왔다라고 단정짓기 

는 어렵지만 계절변화를 관찰하여 오행의 

내용을 찾는 것이 편리하다 왜냐하면 〈內

經》 에서는 세상을 하늘과 땅 그리고 사람 

셋으로 보았는데 하늘은 시간을 땅은 지역 

을 사람은 개인과 인간사회를 의미하며 <

內經Y 의 전편을 살펴보면 언제나 시간이 

위주이기 때문이다. 

지 역적 인 것은 〈素問》 〈異法方宜論〉

하나 정도이고 개인에 관한 것은 〈靈樞》

〈陰陽二十五A> . 인간사회에 관한 것은 

I 0)李梅:홉學A門, 諸虛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은 경계가 뚜 

렷하지않고 연속적이다. 봄의 첫날과 끝날 

은 비록 모두 봄이지만 날씨차이는 겨울 끝 

날과 봅 첫날의 날씨차이보다도 크고, 봄 

끝날과 여릎 첫날의 차이보다도 심하다. 봄 

을 따뜻하다고 하고 여름을 렵다고 하지만 

봄 첫날은 겨울에 가깝고 봄 끝날은 여름에 

가깝다. 겨울 끝날까지 춤다가 강자기 봄 

첫날에 따뭇해지는 것도 아니고 여름 첫날 

에 감자기 더워지는 것도 아니다. 계철의 

날씨변화는 언제나 점진적。l 다. 

이를 표현한 것 이 〈素問〉 〈至률要大 

論〉 의 “春不沈, 夏不꿇, 좋不遊, 秋不數,

폴謂四塞”이라는 구절이다. 봄의 날써는 따 

못하다는 말로 대표되지만 실제내용에 있어 

서는 끊임없이 변화하여 초봄에는 아직도 

겨울같이 차다. 맥상도 봄 3개월이 시착되 

자마자 겨울의 沈맥은 완전히 사라지고 봄 

의 꿇맥만 남는 것이 아니라 沈액은 남아있 

11) 〈素問〉 〈金흩틀言論篇〉 

ζ
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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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면서 웰맥。l 드러나게 되고 시간이 지남 

에 따라서 沈액은 점점 줄어들고 拉액은 점 

점 뚜렷해진다. 마찮가지로 여름이 되면 鉉

액은 서서히 사라지고 數맥은 점점 더 드러 

나게 된다. .,_ 

만일 봄이 되자마자 겨울의 沈액은 완전 

히 사라지고 技맥만 냥고 여름이 되자마자 

봄의 拉맥은 완전히 사라지고 여름의 數백 

만 드러나고 가을 겨울에도 그러하다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네 기운이 막힌 것 이므로 

四塞이 라고 한다.12) 

결국 애초에 봄 여룸 가을 겨울이 따로 

있고 인간이 이를 이어붙혀서 1년이 된 것 

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하는 1년을 인간 

이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누어 본 것이다. 

오행도 마찬가지여서 애초에 목화토금수가 

따로 있는 것을 인간이 이어붙힌 것이 아니 

라 끊임없이 변하는 것을 인간이 목화토금 

수로 나누어서 관찰하고 표현한 것이다. 

이러하으로 오행을 영역할 때 흔히들 s 
element라고 하지 만 element란 목화토 

금수가 각각 독렵된 것이어서 목에는 화토 

금수가 전혀 없이 순수목으로 존채하고 화 

토금수도 그러할 때에야 사용할 수 있는 개 

념이다. 오행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시피 

목은 목만으로 존채하지 않고 목 속에 화토 

금수가 모두 플어있으면서도 목이 위주가 

되는 것이다. 화토금수도 그러하다. 그러하 

므로 원소론은 실체가 무엇인가를 밝히는 

것이지만 오행론은 변화하는 것을 다섯으로 

무리지어 관찰하고 표현하려는 것이다_13) 

〈素問》 〈金置훌言論〉 에서는 “東方좁 

色, 入通於빠, --- 其類木,- --”이라고 하였 
다. 만일 이것이 원소론에 입각하여 쓰여진 

것이라면 동쪽과 파란색은 모두 나무로 이 

루어졌다는 말이 되지만 실제로는 오행흔으 

로 쓰여진 것이어서 동쪽이나 파란 색, 간 

은 모두 성질상 오행의 목으로 무리지울 수 

12) 白楊·如何理解“春不沈, 夏不웰, ~不홈, 秋不數,

是謂四塞”(릎南中홈雜誌, 1985, 封3)

가 있다는 의며이다. 

이처럼 오행척인 사고에서는 세상 모든 

것을 속성에 따라서 목화토금수 다섯으로 

무리짓는다. 그리고 판창해야 할 대상이 주 

어지면 이를 오행 모두로 관철해야 하고 또 

오행 모두로써 표현해야 한다. 만일 목만으 

로 관찰하고 표현한다든지 목만을 제외한다 

든지 해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오행중에서 

목이라고 관찰하고 표현한 부분만을 따로 
떼어내어 야를 판찰대상으로 한다면 여전히 

오행 모두로써 관철하고 표현해야 한다. 결 

국 오행에서는 목에도 화토금수가 담겨있어 

서 순수한 목만올 분리하기는 불가능하다. 

화토금수도 그러하다. 최근에는 five evo-
lutive phases 라고 영 역 하기 도 하는데 오 
행이 진화하는 것이냐는 데서는 문제가 있 

지만 변화함을 나타내는 데는 우수하다.14) 

2-2. 土의 兩面性
五行에서 토는 특야하게도 두가지가 있 

다. 하나는 토가 목화금수와 대등한 경우이 

고 다른 하나는 목화금수에 종속되는 경우 

。l 다. 1년 365일로 본다면 전자는 묵화로 

금수가 각각 72일 정도씩을 차지하는 경우 

이고 후자는 목화금수가 각각 72일정도씩 

을 차지하고 로는 18얼정도씩 4퉁분되어 

목화금수끝에 붙는 경우이다. 甲ζ木 困丁

火 J:lG己土 康辛金 王쫓水라고 하는 경우가 

전자에 속하고, 寅때木 辰土 E午火 未土

申西金 成土 家子水 표土라고 하는 경우가 
후자에 속한다.15) 

13)수학자 김용운은 한국수학사(서울, 열화당, 

1982, P.P.24-25.) 에서 생체론과 생성혼이란 

용어로써 이를 설명하였다‘ 
14)맨프라투 포커트의 설이다- 李成廳,具閔햄繹· 

새로운 과학과 운영의 천환, 서울, 범양사출판 

부, 1985, 298쪽에서 채안용, 
15) 이러한 것은 오행뿐 아냐라 음양에서도 마찬 

가지이다. 음양은 모든 것올 음과 양이라는 양 

면요로 관찰하고 표현하는 것이므로 음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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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가 양면성을 띄는 이유는 무엇일까? 

야를 푸는 열쇠는 요행이 계절변화와 관 

련이 있기 때뭄으로 본다. 토를 계절과 관 

련지우면 長夏라고도 하고 四季라고도 한 

다. 창하는 여름과 가을사이에 엄연히 계절 

하나로 있다. 사계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끝에 18정도씩 차지하고 있어서 다른 계철 

보다는 배중이 떨어진다. 기후로 본다면 土

는 滿과 관련이 있다. 토가 습기와 관련이 

있고 장하가 여름과 가을사이에 존재하는 
켜 
/、

이라면 계절로는 장마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1 년의 계절 변화에 있어서 봄 여 
름 가을 겨울은 푸렷하지만 장마는 이들보 

다는 푸렷하지가 않으묘로 토는 장하와 사 

계 양면성을 띈다고 본다. 

요행에서 토가 독렵적이냐 않느냐에 따 

라서 요행의 상생상극이 적용될 때 달라진 

다. 토가 하나를 차지한다면 오행의 상생상 

극이 그대로 적용된다. 하지만 토가 분산된 
다면 요행의 상극이 적용되기가 힘들어 친 

다. 이때에는 목과 금이 서로률 견제하고 

수와 화가 서로 견제를 한다. 〈周易} 에서 

한 부분만을 대상으로 한다연 여션허 음과 양 

모두로써 관창하고 표현하여 야 한다. 음과 양 

H者罷極之本의 五行論的 解釋

龍虎相樓이라하고 水火不相射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2-3. 五行과 五藏
계철에서 일어나는 현상틀을 〈素問}

〈四氣調神大論〉 에서 봄에는 드러 내고 펼 

친다고 하고, 여름에는 번창하고 이삭이 팬 

다하였으며, 가을에는 받아들이고 담는다하 

였고, 겨울에는 닫고 감춘다고 하였다.16) 

〈玉機훌藏論〉 에서는 봄에 만물이 시착하 

고 생한다하였으며, 여름에 성하고 차라난 

다하였고, 가을에 거두어들이고 이루어진다 

라고 하였고, 겨울에 합하고 강춘다고 하였 
다, 17) 

계절이 변함에 따라서 인체에서도 이러 

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것이 요장의 기능 

이다. 藏氣法時論〉 에서는 오장의 기능을 

간은 흩어지려 하고, 성장은 연해지려 하 

며, 비장은 부드러워지려 하고, 혜는 거두 

어들이려 하며, 신장은 단단해지려고 한다 

하였다.18) 이것은 계절변화와 완전히 일치 

한다. 

그리고 맥상도 계절변화와 일치한다. 현 

맥을 예로 둔다면 〈玉機륨藏꿇〉 에서는 봄 

에 만물이 배롯하고 생겨나는 것처럼 맥의 

기운도 올 때는 연하고 약하며 가볍고 허하 

은 대명사이어서 구체적£로는 가려키는 것이 면서 매끌매끌하게 찰 뛰며 단정하고 바르 
무한히 않을 수가 있마. 예롤 든다면 상하, 좌 며 걸다라고 하였다.19) 맥상을 설명하는 

우, 전후, 기혈, 영위, 성신둥이 있다. 〈素問〉

〈賣命全形꿇篇〉 에서는 인간을 기로 이루어졌 16)發陳,,, 審秀,,, 容平,,,,閒훌. 
다고 보고 。l를 하늘기운과 땅기운으로 나누었 17) 始生,,,盛長,,,,收成,,,,合훌. 

다. 〈觀〉 〈輔〉 에서는 인간을 하늘기운과 .뺏맑欲散, 1(;했軟, R뿌欲훌, 뼈欲收, 담欲堅 

땅기운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고 하늘기훈을 德 11.1味의 작용은 애운 맛은 흩고 환맛은 연하게 

。l 라 하고 땅기운을 氣라고 하였다. 그러하으로 하고 단맛은 부도렵게 하며 신맛은 거두어들이 

전자의 기는 인간의 모든 것을 의미하고 후자 고 쓴맛은 단단하게 한다. 이런 작용과 오장의 

의 기는 인간의 반을 의마한다- 마찬가지로 인 기능을 함께 생각한다면 얘운 맛은 간이 봅기 

간을 정신기혈이란 틀로 볼 때의 기와, 기혈로 운처렴 散하려는 것을 도와주고, 싼맛은 성장이 

볼 때의 기와, 정기신으로 볼 때의 기는 의마 여릅기운처럼 軟해지려는 것을 도와주며, 단맛 

범위가 다르다. 똑같은 용어。l지만 관찰하고 은 ll] 가 장하기운처렴 부드러워지려는 것을 도 

표현하는 틀을 어떠한 것을 취하였는가에 따라 와준다. 그라고 신맛은 폐가 가융기운처렴 거 

서 의미하는 바는 달라지므로 〈內經〉 을 해석 두어들이려는 것을 도와주며 쓴 맛은 신장야 

할 때에 주의를 해야 할 부분이다 겨울기운처렴 단단해지려는 것을 도와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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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도 계절변화가 이러하으로 맥상이 。l 려 

하다는 방식을 취하였다. 인간은 소우주。l 

므로 자연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인간에게서 

도 그대로 일어난다고 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삶도 계절변화에 맞추어지 

는데 〈四氣調神大論〉 에서 자세 히 언급되 

어있다.2이 〈靈蘭秘典論〉 에서는 오장의 
기능을 정부조직에 비유하였다. 이는 인간 

사회가 복잡해지고 정부조칙이 이루어진 뒤 

에라야 가능하드로 자연변화로써 설명하는 

것보다는 훨씬 후대에 나온 것이다_21) 

土의 성질이 두가지이듯이 五緣에서는 
牌가 R주 心 뼈 賢과 대둥하기도 하고 때로 
는 종속적이기도 하다. 〈玉機률藏뚫〉 에서 

는 牌가 정상적일 때는 독렵된 액이 나타나 

지 아니하고 명적일 해에만 드러난다고 하 

였다.22) 牌의 역할중 하나는 府 心 師 뽑 

에 영양을 공급하는 것이어서 다른 것플보 
다는 비중이 떨어지는 느끼깅올 준다. 그러하 

더라도 해부학적요로 본다면 牌屬。l 하나 

를 차지하고 있어야 하므로 독렵성과 종속 

성 양연을 동시에 지난다. 
이러한 예는 〈宣明五氣〉 에서 찾을 수 

가 있다. 왕맹본에서는 五行에 충실하여 

“五뻐所見, 春得~Bl. 夏得~Bl. 長夏得春

服, 秋得夏D~. 쪽得長夏股.” 이 라고 하였는 

데 이를 〈太素. 〈四時뼈를~14) 에서는 長

夏를 삭제하고 가을에는 봄의 맥을 얻고 겨 

울에는 여름맥을 얻는 것A로 되어있어서 

봄과 가을이 서로를 억제하고 여름과 겨울 

이 서로 억제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素問》 〈平A氣象論篇〉 에서는 특이 
하게도 비장의 양면성을 모두 적용하였다. 

이 편에서는 맥상에 의하여 五職을 5단계 

로 진단하였는데 5단계란 정상적인 것과 

병적인 것, 그리고 죽을 것과 다른 계절에 

병들 것과 지금 병들 것이다, 간과 섬장에 

대하여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봄에는 깐 

19)春服者,R也,東方木也,萬뺑之所以始生也,故其氣來 

빼弱軟虛而消,端直而長,故日뾰,反此者病. 

의 액이 우세한데 모액이 드러나면 가을 가 

운이 봄인데도 왕성한 것이다. 마침 계절이 

봄이어서 간이 왕성한 때이므로 가을이 되 

어야 간이 세력이 줄고 師가 왕성하여 간이 

병들게 된다. 만일 毛眼。l 성하면 ti] 록 봄 

이긴 하지만 폐가 왕성하고 간은 약하므로 

지금 바로 간이 병든다. 섬장도 이와 같은 

논리이다. 그러나 가을과 뼈를 논함에 있 

어서는 火克金의 이치가 사용되지않고 있 

다. 가을에 모액이 드러나면서도 웰眼이 있 

으면 봄에 가서 병들고 웰服。l 섬하연 지금 

바로 병둔다고 하였는데 火克金의 원리가 

적용될려면 현액이 아니라 웰액이어야 하고 

봄에 가서 병들 것이 아니라 여름에 가서 

병들어야 한다. 겨울과 신장에 대하여 논함 

에 있어서도 土克水의 원리가 적용되지않고 

있다. 石맥이 있으면서 웰액이 있으면 여름 

에 가셔 병들고 구액이 심하면 지금 바로 

병둔다고 하였는데 土克水의 원리가 적용될 

20) 여즙을 夜없早월라고 하였는데 이렇게 되연 

붐에서와 같£므로 모순이다. 〈太素〉 에서는 

흉가 뼈A로 되어있마, 여름에는 봅에 비하여 

낮이 더 걸묘로 뼈따가 옳다고 본다. (깅인락: 

內經의 몇몇구절에 대한 대구법적 연구 l,대한 

원전의사학회지, 1991, 67쪽) 

여기에서 때와 월는 장을 자는 것과 깨는 것 

을 의미하지 않는다. 없는 장을기 전 장자리에 

드는 시간이고 起는 장에서 깨어난 뒤 활동하 

기 시작하는 시간이다.(깅안략. 동양의학의 생 

사론 연구, 대한훤천의사학회지 . 1989, 95쪽) 

만벌 봉 3개웰간 첫날부터 끝날까지 방 똑같 

은 시간에 장자리에 을고 아칭 똑같은 시간에 

얼어냐며 여릎 3개웰이 시작되는 첫날 강자기 

시간을 달리하여 밤늦게 장자리에 든다연 양쟁 

을 잘뭇한 것이다 l 년은 연속된 것이고 봉 여 

릎 가을 겨울은 사랍을이 1년을 냐누어 보는 

것이므로 장자리에 드는 시간과 냐오는 시간은 

끊엄없이 늦추어졌다가 당겨졌다가 하여야 한 

다. 

21) 이 환에 냐오는 관칙명 중에서 中표과 *'짧는 

짧의 曺銀이후에 설치된 것이다. 

22)牌---善者不可得見, 惡者可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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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면 구맥이 아니라 羅맥이어야 하고 여름 

。l 아니라 長夏이어야 한다. 결국 이면에서 

는 금과 목이 서로를 견제하고 수와 화가 

서로 견제를 하는 생이다. 

이렇다면 牌에 대하여서는 언급을 하지 

않아야 자연스러울 것인데도 여전히 牌에 

대하여서도 언급을 하고 있다. 그리하여 長

夏에는 연하면서도 약한 t1] 맥 。l 있는데도 

석맥이 있으면 져울에 병든다고 하였다. 오 
행의 상극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木克土이묘 
로 석맥이 아니라 현맥이어야 하고 져울이 

아니라 봄이어야할 것이다. 

2-4. 府者, 罷極之本과 봄의 현상들 
간의 기능은 오행에서 목에 족하고 계 

절로는 봄에 드러나는 현상들과 같다는데 

착안을 하여 8주者 罷極之本의 의마를 파악 

해보자. 봄이 되면 겨울동안 얼어붙었던 땅 

이 녹고 땅속에 묻힌 써앗들도 껍질을 깨고 

땅위로 새싹을 내멀게 된다. 이때에는 누구 

나 봄바람광다는 말처렴 가슴이 설레고 집 

안에 있기보다는 밖으로 나가고 무엇인가를 

하고 싶어진다. 

〈靈樞〉 〈本神〉 에서는 간기운은 봅처 

렵 흩어지려고 하는데 슬퍼한다연 기운이 

안으로모이게 되어 간이 상하고 간이 주관 

하는 혼이 상하며 생기가 상한다고 하였다. 

반대로 폐는 가을기운처렴 안으로 모일려고 

하는데화를 내듬가 지나치게 즐거워하면 기 

운이 곁으로 흩어지므로 백을 상하게 된다 

고 하였다.23) 간기운이 지나치게 왕성하면 

가운이 폭발적£로 위로 치솜아 화를 내게 

된다 그러므로 화를 내면 피와 음식물을 

토하기까지 된다_24) 

이처럼 간기운은 봄의 계절처렴 무엇인 

23) 因悲哀動中者, 빼짧而失生, 盛**者, 迷感而不治

!ff悲哀動中則屬짧, 정&짧則狂忘不精, 不精則不표, 

當A陰縮而훌節, 兩**骨不쌓, 毛條色天死於秋
뼈喜樂잊쪽홈則f흉뼈, flifi則狂, 狂者意不存, A皮회£ 

짧, 毛1쭈色天死於夏, 

H者罷極之本의 五行論的 解釋

가움직임이 왕성할 때이다. 

소풍을 가는 것도 봄에 가야지 겨울에 

깐다는 것은 시절에 맞지않다. 그리고 유치 

원이나 국민학교 교실은, 마치 명아리들이 

모인 것처럼 재잘거리고 와자지껄해야한다. 

노인교실모양 고요해서는 아니된다. 때로는 

다치기도 하고 엉뚱한 일을 저지르기는 할 

지라도 무엇인가 가만히 있지 못하고 장난 

치고 까불고 싸돌아다니고 해야한다. 

봄에 드러나는 맥상은 현액이 된다. <
平A氣象꿇〉 에서는 현액은 연하고 약하여 

마치 손짓으로 누구를 부르는 것과 같고 장 

대의 가는 끝을 플었을 때 대나무가 휘청거 

리는 느껍과도 같다고 하였다.25) 현맥은 

활줄을 당기고 놓을 때 느끼는 것처렴 탄력 

성。l 뛰어난 맥이다. 우리나라 전통활은 角

담이라고 하는데26) 이를 만드는 재료는 7 
가지이다. 대나무와 뽕나무, 참나무, 물소 
뿔과 소풍성, 민어부례풀, 그리고 棒皮。l

24)王永本에서는 뾰血及@뺀이 라고 하였는데 〈太

素〉 에서는 뾰血及食£로 되어있다. 
25).ljS-)jf股來,ii훨(如)招招,如빼훌후,日)jfljS-,春以뽑 

힐훌本 

平心!l來l累累如珠運,如擔꿨깐,日心.zis.,夏以뽑힐훌 

本.

ZJS-J후!l來,和柔(如)相훌,如훨앓빼,日牌.zis.,흉夏以몹 

li.뭘本, 

Zf-H뻐!l來,厭厭생 성 ,如홉홈**, 日師.zis.,秋以뽑힐훌本 . 

.zis.톰!l來 ,P밟빼累累如힘,按之而堅.日톰.zis.,혹以뽑氣 

本.

다른 구철과 llJ 교률 한다면 모두 액상올 설명 

하고서 다시 구체척인 것에 1!]유를 하였다. 

그러하므로 빼題다음에 如자흘 보충하여야 한 

다. R뿌Iii에서도 和柔다음에 如자률 보충하여야 

한다. 

26)현맥에 대하여서는 본인이 서울 사직공훤 뒷 

쪽에 자리장은 황학쟁에서 5년째 새백마다 활 

을 쏘면서 깨달은 바가 있다. 활은 지역에 따 

라서 지중해형, 몽고형, 핀치형 둥 3종류로 분 

류할 수가 있다 우리 나라의 전통활인 각궁은 

몽고형에 속한다. 대한궁도협회;한국의 궁도 I 

986, 서울, 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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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뿐만 아니라 화살도 신우대란 대나무로 

만든다. 활을 쏘기에 알맞은 때는 봄과 가 

을인데 이중에서도 봄이 더 알맞는 때이다. 

이때에는 활의 복원력이 가장 좋아서 화살 

이 힘차게 날아깐다. 겨울이 되연 활이 셰 

어져서 당기기가 힘든데도 탄력은 오히려 

떨어진다. 이를 맥상£로 보면 석맥과 같 

다. 여륨이 되면 활은 물러져서 엽게 당길 

수가 있고 그많픔 활은 위력이 약하다. 

이처럼 각궁。l 나 화살의 채료들이나 활 

쏘기에 적당한 때는 모두 봄의 생기와 관련 

이 있고 요행으로 목에 속한다. 이러하므로 

우리의 각궁은 탄력이 아주 우수하고 충격 
이 거의 없으며 쏘고난 뒤의 감이 상쾌하 

기로 유명하다. 이때의 느껑이 바로 현맥과 

같고 봄의 생기를 북돋우어주묘로 온폼。l 

탄력있고 생기가 넙치게 한다_27) 

〈素問) 〈寶命全形論〉 에서는 칭을 놓 

을 때훌 활쏘는 것 에 ?!]유하여 1*如橫훌훌, 

起如發機라고 하였다. 代如橫쯤를 글자그대 

로 해석한다면 흉를 옆에 놓아두고 엎드려 

있다가 기회가 오면 그때에서야 노쇠를 잡 

고쏟다는 것이 된다. 하지만 활을 쏘는 。l

치로 본다면 현실에 맞지아니하다. 화살을 

발사하기 이전에는 마치 겨울에 만물이 긴 

장한 것처럼 활을 당기고서 꼼짝않고 목표 

를 조준하고 있어야 한다. 걷으로 보기에는 

가만히 있는 것같지만 실제로는 활은 오그 

라 들려고 하고 사람은 힘차게 당기고 있 

다. 이를 滿作이라고 한다. 이처럼 마리 준 

비를 하고 있어야지 바로소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않고 쏠 수가 있다. 더구나 이것은 

침을 놓는 것을 ?!]유한 것인례 1*如橫뿔라 

하면 칭을 옆에다 놓아두고 태평스레 있다 

가 뼈氣가 이르면 그때에서야 바로소 첨을 

27)각궁을 쏘고난 뒤의 느갱올 블로 정확하게 

표현하기가 쉽지않은데 남시질할 예 풀고기률 

낚아채는 느갱 그리고 끌어올렬 예 넋시대롤 

통해 느껴지는 물고기가 바둥대는 감이 。l와 

비슷하다. 

들고 찌르라는 것이 된다. 이러고서도 기회 

를 제대로 잡을 수가 있을까? 이러하으로 

橫은 廣(당걸 확)을 벨련 글자라고 보아야 

한다. 미리 화살을 끼우고 활줄을 당겨 꼼 

짝않고 기회를 노리고 있어야 하듯이, 첨도 

마리 단단히 잡고서 사기가 오기를 기다렸 

다가 채빨리 낚아채라는 의마이다. 

그리고 〈四氣調神大論〉 에서는 겨울에 

양생을 잘옷하면 봅에 생기가 줄고 간이 상 

한다고 하였다. 뒤집어 본다면 봅에 생기를 

왕성하게 하려면 겨울에 겨울기운을 잘 기 

르면 된다_28) 마찬가지로 활을 쏘는 것은 

28)쪽不按짧, 春不病홈. 

웅맘。l나 녹용, 개구리, 뱅 둥을 보신용으로 

애용하고 쑥。l나 냉。l 응을 보연 생기가 몰는 

다. 왜 이들을 보면 생기를 느껴게 되는가률 

생각해 보자. 얼리아데 (M. Eliarde)는 사슴, 

개구리, 곰 등을 달동풀(Lunar Animal) 이라고 

하였다. 달。l 란 초생달에서 보름닿이 되지만 

곧 그음£로 기울고 E:. 다시 초생달로 되살아 

난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슴뿔은 해마다 바지 

지만 봅이 되면 새로이 돋아나고 개구리, 곰 

둥도 겨울동안 죽은 듯하지만 봅이 되연 생기 
흘 되찾는다- 냉이나 쑥 둥도 마찬가지이다. 

마치 그음달로 사라진 달이 초생달로 되살아나 

는 것과 같다고 믿기 해운。l 다. 신라 왕관에서 

도 사슴뿔 모양의 장식을 달고 있는데 이유롤 

여기에서 찾올 수가 있다. 그리고 〈四氣調神大

뚫〉 의 이론으로는 뱅이나 개구리는 겨울장을 
자고-쭉이나 →낼。l는 겨울의 찬 기운올 견디어 
내었기 에운에 봄에 생기가 왕성하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하므로 생기를 북돋우는데는 율쉰울중에 

서검활많훌훈쩔츠펜펀츠낸절환-것 
을 먹는 걷돔 한 방법이고 인깐자신안견울기 
운흔창츠[르듣 것도 ;한 판별 _()]닥;; 후자흘 응 
용한 방법으로는 단식을 들 수가 있다. 내창조 
차 음식울을 소화, 홉수도 하지 않고 쉬게 되 

므로 이 보다도 더 깊은 겨울참올 찾기란 업지 

가 않다 그리고 단식올 하고난 뒤에 음식물올 

먹기 시작할 예가 단식의 효과률 판가릎하게 

되는데 。l롤 찰 뭇한다면 생기는 요허려 손상 

되고 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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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의 기운을 기르는 것이므로 폼을 긴장시 

키고 활줄을 팽팽히 망겨 겨울과 같은 기운 

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29) 이렇게 활을 쏘 

면 쏟살같이 빠르다는 말이 실감나고. 활줄 

이 공기를 가르는 소리나 활에 떨어지는 소 

리는 아무렇게나 쏟 것과는 확연히 다르다. 

이 소리만 듣고서도 활쏘는 실력을 알 수가 

있다_30) 힘의 법칙에서 힘은 속도의 제곱 

에 비례하고 질량에 정비례하듯이 속도가 

빠르연 그만픔 힘차게 된다. 

이처럼 빠은 요행으로는 목에 속하고 

봄에 일어나는 현상들과 같은 기능을 하여 

탄력성이 뛰어나고 생동감이 있다 

그러연 큰곰에다 바유한 것은 무엇때뭄 

이고 또 큰 곰과 같다는 말은 무슨 의미인 

가? 느리고 마련한 자플 곰같다고 하지만 

罷趣之本은 이러한 의마는 아닐 것이다. 곰 

이 몸을 세우고 앞발을 치켜들어 눈깜짝할 

사이에 내리쳐서 연어를 낚아채는 장면을 

연상한다면 의마가 뚜렷해진다. 華~가 만 

든 五짧戰에서 ff~뽀b치顧의 웅갱도 단순히 

곰처럼 선다라고 보아서는 아니된다. 똑바 

로 서는 것은 칙렵동물인 인간을 따라올 것 

이 없다. 그런데도 곰처 럼 선다는 것은 퇴 

보를 의미한다. 이는 마치 활을 단단히 망 

29) 활을 쏘는데 있어셔 8가지 기본이 있는데 그 

중의 하냐는 흉허북실이다. 이는 횡격막올 기 

준으로 아래는 무릎과 배흘 뒤로 멀고 영덩이 

는 앞오로 멀어서 얼칙션이 되도록 하며 단단 

히 힘을 주어야 한다. 대신 횡격악위는 가슴과 

목에 힘올 주어서는 아니된다. 이 자세는 활을 

쏘기 전뿐만 아니라 쏘고 나서도 그대로 유지 

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면 옴이 혼플리 

게 되고 화살이 사대에서 파녁까지 145미터를 

날아가는 동안에 오차가 크지게 된다. 

그리고 활을 당기고 있다가 기회흘 장아서 화 

살을 날려보내는 동작은 담에서 결단이 나온다 

고 한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 대답성이나 

결단력이 부족한 자들은 활을 당기고만 있다가 

딸사할 기회률 놓치든가 아우렇게나 발사해버 

리는 경향이 있다 

R구者罷極之本의 五行論的 챔幹쫓 

지모」없조긴흰간온말챔칸깐판쉰윷〕초 
려보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곰이 앞발을 들 

뇨져패팍챈훈-콧바 험차커1 차판二판":'1. 
로 보아야 한다.31f 다른 비유를 든다면 
100마다할리기 선수가 출발선에서 폼을 
옴추리고 있다가 출발신호와 동시에 챙싸게 

뛰쳐나가는 것과 같다고 본다. 이렇게 보아 

야지 간의 기능과 봉의 기운이 들어맞게 된 

다. 

3. 結論

ff者 罷極之本에 대하여 역대 내경연구 

가들의 주석중에서 R주을 피로의 근본이거나 

피로플 이겨내는 근본으로 보는 것이 일반 

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하지만 五勞 六趣

七陽에서 보듯이 퓨만이 피로률 주관한다고 

보아야할 이유는 없다. 高世式은 罷플 顆라 

보고 樓과 의마가 같다고 하였다. 이렇게 

본 근거률 子天星이 心은 生의 本이고 뼈는 

氣의 本이며 뽑은 封藏의 本이고 牌는 창름 

의 本이라는 것과 틀을 같이 하자연 罷와 

趣이 생리적이어야 하고 의마가 같아야 한 

다고 근거를 밝혔다. 

30)五률올 角, 짧, 宮, 商, 겼라고 하는데 。l는 

높낮아보다는 음의 빛깔 다시말하연 음이 주는 

느낌올 의마한다 봄이 되연 날써가 따뜻하고 

만물이 소생하고 땅속에서 위로 돋아나듯이 옥 

음의 성질도 이와 같아야 한다. 그러하으로 각 

음이란 셔양음악의 도를 의마하지는 않는다. 

뿔과 뿔이 부딪치는 소리, 바람소리, 나우와 나 

우가 부딪치는 소리, 바이올련이나 첼로. 가야 

긍, 거운고 둥 현악기 소리이다. 이런 소리들은 

용수철이 튀어오르듯이 현액이듯이 생기를 북 

돋우어 준다. 

반대로 상음은 가올과 같은 느낌을 주어야 한 

다. 어딘지 싹늘하고 솔돼지며 옴파 마음이 가 

라앉는 느낌이어야 한다 금관악기 소리, 칼가 

는 소리, 칼날이 부및치는 소리둥이다. 

31)곰이라연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備빼이다. 

뼈에서 決짧아 나오는 것을 생각한다연 간을 

罷에다 비유한 것도 우연이 아니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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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오행의 내용이 자연에서 

는 계절변화와 같고 인간에서는 五藏의 기 

능과 같다는데 착안하여 罷極의 의미를 검 

토하였다. 간의 기능은 오행으로는 木에 속 

하고 계절로서는 봄에 드러나는 자연현상과 

일치한다. 겨울동안 죽은 듯이 얼어붙고 겉 

으로는 움직임이 없는 것처럼 보이던 것이 

봄이 되면 되살아난 듯 식물들은 새싹이 따 

릇파릇 돋고 동물들은 생동강있게 움직인 

다. 간기능도 이와 마찮가지이고 府者 罷極

之本은 이를 표현한 것이라고 본다 그러하 

묘록 罷極융 ]봄엔요뿔 ~1 -생←동감-」넙친←고 운 
동성학휘어난 것을 표현한다. 아울러 罷와 
極이 의미가 같고 생리댁이어야 하는 조건 
을 만족케 하자면 罷는 顆이고 의마는 큰곰 

처럼 날째다로 보아야 하며 極은 의마를 채 
빠르다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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